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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대치 

 “어느 날, 몸 지체들이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코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 중에 혼자 놀고먹는 못된 백수가 한 놈 있습니다. 바로 저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입이라는 놈인데, 그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은 다 먹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할까요?’ 

그 말에 손도 말했습니다. ‘게다가 입은 건방집니다. 먹을 때 혼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개나 닭을 보세요. 그것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잘 먹는데, 입은 날 보고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러 심부름을 시키고 자기만 먹습니다. 정말 메스꺼워 견딜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합시다. 앞으로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절대 보지도 말고, 냄새 맡지도 말고, 입에게 가져 다 주지도 맙시다.’ 

그 제안이 통과되어 즉시 입을 굶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손과 발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눈은 앞이 가물가물해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고, 코는 사방에서 풍겨오는 음식냄새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 조용히 있던 입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제가 저만 위해서 먹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뭅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며 삽시다’ 그 말에 다른 지체들도 수긍하고 예전처럼 자기의 맡은 일을 해서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고국이나 미국에서 정당 간에 대치 상황이 잦습니다. 정당들이 협력보다 대치를, 상생이념 보다 발목 잡기를, 대국적인 견해보다 말 트집잡기를 일삼는다면 위에 말씀 드린 지체들처럼 모두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이 저해될 것입니다. 민주 국가에서는 일인 통치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여당과 야당이 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당이든지 그들의 목표는 국가를 위하여 더 효과적인 봉사를 할 정책의 경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현안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이용하고 서로 협력하는 정치풍토가 아쉽습니다. 강한 인격의 소유자는 타협과 양보를 모색합니다. 반면 타협과 양보를 패배로 여기는 사람은 약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협력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풍토가 우리 주변에 자리를 잡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기대일 까요? 

노사 관계는 어떻습니까? 노조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인정 받고 그들의 위치를 현재 정도로 올려놓았으면 이제는 투쟁보다 협력을 할 때이라고 봅니다. “투쟁‘, ”단결“, ”결사“ 등등의 극단적인 용어는 피하고 ”협력“, ”희생“, ”상생“ 등의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왔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회사가 잘 되어야 근로자들도 잘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 한 몸에 속해 있고 각자는 몸의 지체이라는 인식을 하면 윈윈의 기풍이 수립되어 회사와 근로자는 함께 성장을 할 것입니다.  끝 
